
최악의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벤처육

성정책자금상환기일까지다가와존폐의기로에서있다. 

벤처업계에 따르면 덕밸리 등 지난 2000년 이후 벤처지원정책성

자금인채권담보부증권(프라이머리CB0) 및정보화촉진기금, 중소기업

경 안정자금 등을 사용한 지방 벤처기업들은 내달부터 상환에 나서야

하지만현실적으로이를감당할능력을상실, 위기감이증폭되고있다.

특히 이들은 부분 창업 2�3년차에 불과, 지원자금을 기술개발

및 제품상용화에 소진했지만 정작 시장진입을 눈앞에 두고 경기침체

에따른매출부진과정책자금상환이라는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. 

�위기감 속의 덕밸리 = 덕밸리 벤처 가운데 줄잡아 700�

800개 업체가 수천만원에서 20억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금융권을

통해 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. 실제로 유망 벤처기업으로 손꼽히는

A사는 지난해 7억�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 상반기 상환해야 할

자금만6억여원에달해실질적으로상환능력이없는상태다. 

덕밸리벤처연합회 박종태 회장은“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연

내에 업계의 절반 가량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쓰러질 것”이라고 말했

다.

�올해 자금회수 집중 =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지난2000년지원

한 정보화촉진기금은 현재까지 전체 지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

1588억원만이 회수됐다. 진흥원측은 상환만기가 1년가량 남아 있어

큰문제는없다는입장이다. 

2000년당시각지자체에서지원한중소기업경 안정자금도올해

안에회수가완료된다. 

전시는 금융권을 통해 덕밸리 375개 업체에 400억원을, 2001

년에는677개업체에754억원을지원했다. 기술신용보증기금이2001

년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도 내년 5월부터 회수가 이뤄진다. 총 1조

9000억원에 달하는 프라이머리 CBO의 자금상환 시기가 닥칠 경우

벤처업계에는한차례큰폭풍이불어닥칠전망이다. 

�해결책은 없나 = 벤처업계는“경제사정이나아질때까지1�2년

간 상환시기 연장이 가장 절실하다”고 주장한다. 벤처기업협회 오형

근전무는“올하반기부터본격화될정책자금상환으로벤처기업들의

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”며“특히 프라이머리 CBO 자금상환

이 이뤄지는내년에는기술신보에서만기 출연장을통해 어떤식으

로든업체들의자금난을덜어줘야할것”이라고말했다. 

이에 해 중기청 자금지원과 이의준 서기관은“아직 프라이머리

CBO 회수시점까지시간적여유가있기때문에향후상황을지켜보면

서 종합적인 책을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기술신보 배 일 투

자관리팀장도“이르면 올 상반기,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자금회수에

따른구체적 응방안을마련할계획”이라고말했다. 

중소기업진흥공단은5월7일부터30일까지4주동안부산소프트웨

어지원센터에서‘중소∙벤처기업임직원정보화교육’을실시한다.

이번교육은‘성공적인ERP 프로젝트를위한경 진의역할’을주

제로 하는 경 자교육과‘성공적인 ERP시스템 구축실무’를 주제로

하는실무자교육으로나뉘어진행된다.

특히참가기업의기초진단을통해사례를정리하고, 각종문제점에

한해결책을사례를통해검토∙판단하는등 실무중심의강의를하

게된다. 모집인원은경 자30명, 실무자70명이며참가비는무료다. 

부산, 중소∙벤처IT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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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2300여억원을 투입, ‘컴퓨

터형성이미지(CGI:Computer Generated Image)’와‘ 상특수효과

(VFX:Visual Special Effects)’부문 중심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

에본격적으로나선다. 

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등 관계당국은 광주지역을 디지

털콘텐츠산업 분야 중 화와 애니메이션, 게임, 캐릭터 등에 폭넓게

활용할 수 있는 CGI와 VFX부문 중심의 특화 문화산업단지로육성키

로했다. 

이를 위해 시와 진흥원은 2004년부터 5년간 CGI분야에 1260억원,

VFX분야에 1050억원 등 23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전문투자조합 설

립을 통한 자본유치 및 관련 인프라 구축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

나가기로했다.

광주‘디지털콘텐츠적극육성’

광주

부산

지방벤처‘존폐기로’




